집에서 품격 있게 호텔가 보양식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토) 중복을 앞두고 호텔업계가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가에서 호텔 셰프의 정성과 품격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HMR)과 투고(To-go) 보양식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무더위 속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질 호텔가의 다채로운 보양 간편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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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 조선호텔 홈다이닝이 여름철 대표 보양 식재료인 장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 ‘조선호텔 장어구이’를 출시했다.
‘조선호텔 장어구이’는 엄선한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장어에 조선호텔 셰프의 노하우를 담은 특제 소스를 더해 은은한 단맛과 깊은 감칠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장어를 오븐에서 한 차례 초벌해 속까지 촉촉하게 익힌 뒤 직화로 한 번 더 구워내 풍부한 직화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별도의 손질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그대로 즐기거나 밥 위에 올려 장어덮밥 등 다양한 메뉴로 활용하기 좋다.
제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장어 1마리와 3마리 구성의 2종으로 한정기간 판매하며, 가격은 1마리 기준 2만9,900원, 3마리 기준 7만 9,000원이다. 중복을 맞아 7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는 최대 1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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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삼계탕’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가운데 단연 스테디셀러다. 2022년 5월 출시 이후 오곡삼계탕, 한우사골진삼계탕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 팩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산 닭을 푹 고아 전통과 영양을 고루 담아낸 능이버섯 육수의 깊고 진한 맛이 특징으로 간단하게 데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보양식으로 간편함과 품격을 모두 갖춰 복날 상차림이나 손님맞이 메뉴로 손색없다. 
찹쌀, 수수, 현미, 보리, 녹두 등 영양이 풍부하고 씹히는 맛이 좋은 다섯 가지 곡물과 대추, 수삼을 넣고 푹 고아내 구수한 맛이 일품인 ‘오곡삼계탕’도 마련되어 있다. 
해당 제품 모두 조선호텔앤리조트 공식 온라인몰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 (www.josuntns.com)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조선호텔 삼계탕이 1만 1900원, 오곡삼계탕이 1만 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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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서울이 여름 시즌을 맞아 가정에서도 호텔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보양식 선물세트’도 마련됐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조리 총괄 김송기 대한민국 조리명장의 레시피로 완성된 이번 세트는 무궁화의 한우 갈비탕·갈비찜과 도림의 시그니처 ‘고법 불도장’으로 구성됐다.
완도산 전복과 수삼 등을 더해 깊은 풍미를 살린 갈비탕과 특제 간장 양념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한 갈비찜은 품격 있는 보양식을 선사한다. 또한 자연송이, 해삼 등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담은 고법 불도장은 도림만의 정수를 담아낸 보양 요리다.
보양식 선물세트는 복날 기간에 맞춰 한정 운영된다. ▲초복(7월 13일~16일) ▲중복(7월 23일~26일) ▲말복(8월 12일~15일) 일정에 맞춰 픽업할 수 있다.
상품은 롯데호텔 서울 델리카한스 유선 예약 또는 롯데호텔 이숍(e-Shop),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 서울 1층 델리카한스에서 지정한 일정에 맞춰 수령할 수 있다. 

[image: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이하 페어몬트 서울) 1층 더 아트리움 라운지는 오는 8월 15일까지 복날 시즌 한정으로 ‘불도장 To-Go 세트’를 판매한다. 
불도장은 중국 푸젠성 지역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고급 보양식으로, 진귀한 식재료를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우려내 깊고 농후한 풍미를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어몬트 서울의 ‘불도장 To-Go 세트’는 호텔 다이닝의 품격을 집에서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메뉴 구성부터 패키징까지 세심하게 완성한 프리미엄 보양식이다. 
전복, 해삼, 건관자, 부레, 오골계 등 진귀한 식재료를 오랜 시간 우려낸 불도장은 깊고 농후한 감칠맛이 특징이며, 동봉된 해선장과 두반장 소스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사전 예약 후 방문 픽업 방식으로 운영해 조리 후 최상의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품질과 신선도 관리에도 집중했다.
전용 기프트 박스와 고급 보자기 포장을 더해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는 특별한 선물로도 손색없다. ‘불도장 To-Go 세트’의 가격은 19만 5천원이며, 이용일 기준 최소 3일 전 사전 예약이 필수다. 사전 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유선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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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래곤시티는 복날 시즌을 맞아 온라인 전용 프리미엄 HMR ‘흑화고 토종 삼계탕’도 출시했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과 프리미엄 HMR 수요 확대에 맞춰, 호텔 셰프의 레시피를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다.
‘흑화고 토종 삼계탕’에는 일반 육계보다 육질이 단단한 토종닭을 사용하고 흑삼과 흑화고를 더해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셰프들이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와 엄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호텔 다이닝 수준의 보양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종합몰과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며 가격은 4만 7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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